
화학제품의 부가가치화
다국적 화학기업들이 범용제품 위주로 화학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, 일본기업들은 기능성 재료를 중

심으로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식하고

있는 문제이다.

미국 화학기업들은 최근까지 원료코스트와 대량수요를 발판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

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, 일본 화학기업들은 1 9 8 0년대까지의 대량생산체제 추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가

가치가 높은 정밀화학 위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. 아시아에서 북미 및 중동의 원료코스트를 당해낼

재간이 없고, 중국시장이 거대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매력은 약하기 때문이다.

일본은 1 9 9 0년 이전까지 아시아 화학산업의 맹주로 군림하면서 석유화학에서 정밀화학, 무기화학,

Specialty Chemical, 의약까지 전부문에서 독주체제를 갖추었으나 석유화학 부문의 경쟁력이 북미를 따라가

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산업구조조정법(산구법)을 제정해 석유화학 플랜트의 폐쇄 또는 생산감축에

돌입했고, 사업의 핵심을 석유화학에서 정밀화학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현재에 이르

고 있다.

일본 화학산업계가 1 0개 안팎에 이르던 PE, PP, PVC, PS 메이커를4 - 5개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이 대표적이

다. 코스트 경쟁력이 없는 플랜트를 과감히 폐쇄하고, 생산단위에서경쟁력이 없으면 M & A를 통해 통합함으

로써 전체 생산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이 생산수준을 확대했다. 최근에도 석유화학사업 통폐합이 계속되고

있고, 아마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수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아울러 일본 화학기업들은 U V차단제품, MLCC(적층 콘덴서), 탈황촉매, 광촉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

있다.

일본 화학기업들이 기능성 소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진해 성공하고 있는 예는 수를 헤아리

기 힘들 정도이다. 대표적인 분야가 T i O2(Titanium Dioxide)와 T i O2를 활용한 탈황촉매 및 광촉매이다.

안료에 비해 분자반경이 1/10 정도인 초미분자 T i O2( 0 . 0 2 - 0 . 0 7마이크로톤)를 개발해 U V차단 화장품과 자

외선 차폐필름 및 자동차용 염료, 자기테이프 재료, 고무난연제, 토너첨가제, 촉매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고,

고순도 T i O2와 TC4(4-Titanium Chloride)를 사용하는 M L C C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용으로 공급하고 있다.

물론 2 0 0 1년에는 IT 불황으로 수요가 1 / 2에서 1 / 3까지 급감해 고전했으나 장기적으로는 I T산업 성장과 맞

물려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다.

탈황촉매는 일찍부터 NOx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및 유럽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2 0 0 3년부

터 절반 가까운 주에서 중유 및 석탄화력 발전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요가 증가

하고 있다. 특히, 탈황촉매는 표면적이 큰 A n a t a s e를 사용해 경쟁기업에 공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.

세계 탈황촉매 수요는 2 0 0 4년 2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, 동남아, 중국 시장

이 형성돼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다.

2 1세기 들어 각광받고 있는 광촉매는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하고 유기물질을 산화분해하며 광유기초 친

수성에 따라 물질표면에서 물과의 친화성을 높이는 이산화티타늄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핵심

이 되면서 탈취, 소취(消臭), 항균, 오염방지, 성에방지, 대기정화 등 환경적인 면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

하고 있으며 초친수성을 이용한 열섬대책 광촉매도 주목되고 있다. 분체, 코팅에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

이다.

그렇다면, 한국 화학기업들은 어떠한가? 석유화학은 1 9 9 7년 I M F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최근에야

L 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분리 인수하고,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A t o f i n a와 합작으로 전

환해 삼성A t o f i n a를 설립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부진하다. 그래도 PE, PP, PS 생산기

업이 5 - 7개로 분산돼 국제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. 

또 M&A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, LG화학 등이 전자정보소재 생

산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는 R & D에 충실하지 못해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으로 이어지지



못하고 있다.

정밀화학은 더 큰 문제로 1 9 7 0년대에 2 0 - 3 0대 대기업에 속하던 염료 생산기업들이 중국, 인디아에 치어

IT, 케이블TV 등으로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을 뿐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가고

있다는 소식은 전무하다. R&D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이

다.

한국 화학산업계도 사업을 접을생각이 없다면⌜늦었다고생각할 때가가장빠른 때⌟라는격언을 떠올릴 필요

가 있지않나생각된다.

<화학저널 2 0 0 3 / 1 1 / 1 7 >


